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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이 커뮤니케이션 적합성과 문화적 가치인식,

문화적 자부심에 미치는 영향: 제주를 중심으로

김윤정11)

요 약

본 연구는 제주 문화자원의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 기인하

여 수행되었다. 문화자원의 가치는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전승되도록 지역 구성원들에게 교

육됨으로써 의미있게 수용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자원은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이므

로 구성원과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이 커뮤

니케이션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제주 도민이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문화적 가치

와 문화적 자부심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은 교육성, 독특성, 엔

터테인먼트성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스토리텔링 요인 중 독특성과 엔터테인먼트

성은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성은 문화적 가

치인식에, 교육성과 엔터테인먼트성은 문화적 자부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은 문화적 가치인식과 문화적 자부심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문화적 가치인식은 문화적 자부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주요용어 :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 적합성, 문화적 가치인식, 문화적 자부심.

1. 서론

문화자원의 영향 범위가 확장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차원을 넘어 산업적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역의 문화자원이 보유한 독창적 가치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드

러내는데 우월한 요인이며, 다른 지역과 차이를 나타내는데도 유용한 요인이다.

문화자원의 가치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최근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 스토리텔링은 문학을 비롯한 정치, 산업 등 영역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콘텐츠(contents)와 연계

하여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관광산업과 같이 설득과 이해를 통해 효과가

빠르게 창출되는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은 문화와 관련된 스토리들을 엮어 문화유적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보다 의미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산업적 활용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간적

장소에 집중하여 차별적 기능을 강조하는 전략으로써(McCabe, Stokoe, 2004) 지역이 보유한 문화자

원의 가치를 구성원들과 공유하기보다 방문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

는 측면으로 접근하게 한다.

하지만, 문화자원이 갖는 내재된 속성과 가치야말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된 이유와 목적이

되므로 우선 지역 구성원들에게 교육됨으로써 의미있게 수용되어야 한다. 특히 해당 지역만의 독

특한 문화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1690-714 제주도 제주시 516로 2870, 제주국제대학교 경영회계학과 부교수. E-mail : orient28@hanmail.net
[접수 2016년 5월 20일; 수정 2016년 6월 17일; 게재확정 2016년 6월 20일]



김 윤 정1524

사회와 구성원간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이를 활성화시키

기 위해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요인을 포함시켜 오락적 기능과 즐

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주의와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구성원이 옳다고 느끼는 방향에 부합되도록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하여(Park,

Kim, 2009)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을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SNS 등의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속도와 편의적 측면에서 접근성과 효과가

높아 직접 경험을 온라인에서 공유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의 확산 범위를 넓히는데 용이하다(Jang,

Park, Park, 2014). 특히 커뮤니케이션이 프로모션(promotion)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상에 대한

가치를 보다 특별하고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Lee, Kim, 2015).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이 미미할 경우에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의 노출과 참여는 이에 대한 평

가에 쉽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문화적 가치 인식과 자부심을 형성하는데도 지각된 평가를 용이하

게 한다(Lee, Ock, Yun, 2012).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적 가치인식은 태도를 형성하여 행동을 결정하

게 되므로,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omer, Kahle, 1988).

이와 같이 스토리텔링은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문화자원과의 밀착도를 높일 수 있는 이

야기를 발굴하고 창의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주지역은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으로서 문화자원과 관련된 커뮤

니케이션이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다소 미약하다

(Kim, Hwang, 2016). 우선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공유된 문화자원의 가치가 관광콘텐츠 등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Choi, Jun, 2014).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연구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의 각 구성요인이 관

광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Yang, Lee, 2011;

Choi, Choi, Choi, 2011; Lim, 2014; Choi, Jun, 2014; Jeon, Ha, Kim, 2016). 외부 관광객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내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

화자원에 대한 인식을 스토리텔링과 연계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을 교육성, 독특성, 엔터테인먼트성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이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형성되는 문화적 가치

인식과 자부심에 대해 각 변수와의 영향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같은 시대와 공간에 살고 있는 구성

원들과의 결속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

2.1.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여 의도하는 스토리를 수용하도록 감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기법이며(Sharpe, 1982; Choi, Jun, 2014; Jeon, Ha, Kim, 2016),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구축하는데

이를 구성원들과 연결시키는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Yang, Lee, 2011). 따라서 지역의 문화

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짐으로써 범위가 확장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

면서 집단적으로 공유된다.

스토리텔링은 지역이라는 공간이 품고 있는 문화, 역사적 이야기가 일관성 있는 의미를 갖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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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Lee, 2012) 공유되어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구성원들에게 제시하

고자 하는 문화자원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그 지역만의 독특함을 지니게 하며 보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엔터테인먼트적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성은 단순한 오락적 의미나

흥미뿐만 아니라 시대의 환경과 요구를 반영하여(Klein, 2011) 상품개발과 매체 선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커뮤니케이션 대상에게 가장 적합하게 의도하는 바를 전달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한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성이 지니는 특성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문화자원에 집중할 수 있는

요소로써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 활용이 필수적이다(Lee, Ock, Yun, 2012).

문화자원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으로 시대마다 고유한 독자성을 지님으로써(Lim, 2007) 일반재

화로서 거래되지 못하지만,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되어 문화경제적 관점에서 편

익 교환을 이루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Heo, Shin, 2010). 이러한 이유에서 관광산업 분야에서

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함에 있어 스토리텔링 구성 요소를 적용하여 전략적인 차별화를 통해 문화

상품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활용이 촉진되어 왔다.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인은 학자마다 연구대상에 따라 달리하고 있지만, 교육적이고 이해가 용이

하도록 흥미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Sharpe(1982)는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인을 교육성,

이해용이성, 테마성, 신뢰성, 정보성, 근접성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문화자원과 관련된

관광산업 분야에서의 스토리텔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hoi, Jun(2014)은 감수성, 전달

성, 지역성으로 구분하였고, Jeon, Ha, Kim(2016)은 교육성, 이해용이성, 문화감성으로 나누었다. 또

한, Yang, Lee(2011)는 교육성, 흥미성, 감성, 묘사성, 지역고유성으로 구분하였으며, Lim(2014)은 교

육성, 흥미성, 이해용이성, 감성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인들은 커뮤니케

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편익으로써 문화자원 가치의 인식을 통해 긍정적 행동 결정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Nicholson, Pearce, 2001; Yoon, Yoon, 2015).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

로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을 고려한 것이므로 상호작용에 용이한 교육성, 독특성, 엔터테인먼트성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Choi, Choi, Choi(2011)의 제주도 한라산영실탐방로를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 연구에서는 교육

성, 감수성, 테마성의 스토리텔링 구성요인이 모두 관광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재방문의사를

갖게 했다. Yang, Lee(2011)의 연구에서는 관광스토리텔링 목적지에 따라 지역고유성과 같은 스토

리텔링 요인이 브랜드(brand) 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Lim(2014)의

연구에서도 스토리텔링 구성요인들이 관광목적지의 가치인식과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관광지의 특성과 주로 유입되는 방문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스토리텔링을 전

략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토리텔링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 인식과 호감과 같은

감정을 높이는 요소임을 증명한다(Murray, Holmes, Griffin, 1996).

하지만, Jeon, Ha, Kim(2016)의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의 이해용이도 요인은 관광객 만족을 높이

는 직접효과는 있었지만 장소성 인식을 매개로 한 만족은 유발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스토리텔링이 추구하는 설득적 측면을 담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못한다면 이외 요

인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높이기 어려움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은 엔터테인먼트성 요인으로서 감정을 자극하고 반응을 도출하는데 유용

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제주의 문화자원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과 더불어 해양 중심의 문화교류 과정에서 발생

하는 현상들이 신화, 의식주, 언어, 민간신앙 등의 형태로 남아있어(Jeon, 2015) 문화자원이 보유한

스토리텔링은 구성원들을 강하게 연결시키는 수단으로써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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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 대한 자부심을 형성하게 할 것이다. 문화자원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들은 구성원들에게 적

절한 경로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수록 문화자원 가치인식과 자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문화자원 스토리텔링(교육성, 독특성, 엔터테인먼트성)은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문화자원 스토리텔링(교육성, 독특성, 엔터테인먼트성)은 문화적 가치인식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문화자원 스토리텔링(교육성, 독특성, 엔터테인먼트성)은 문화적 자부심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2. 커뮤니케이션 적합성

문화적 가치인식이 문화적 자부심을 유발시키는 행동은 문화자원의 효용을 평가함으로써 선택

을 높일 수 있도록 전달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Zeithaml, 1988). 이를 위해 커뮤

니케이션 적합성이 높은 메시지(message)와 매체가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구성원이 문화자원의 가

치를 수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자부심과 같은 혜택이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공공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은 지역과 구성원간 연결정도를 강화시키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

체성을 구축하여 이를 공유시킴으로써 지역 공동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Kim, Hwang,

2016).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메시지와 매체는 지역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데

가장 큰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Grunig, 2000).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적합성과 문화적 가치인식의 영

향관계는 구성원의 이익을 반영한 관계가 전제되어야(Yoon, Rhee, 2014) 문화자원을 평가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커뮤니케이션

의 적합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스토리텔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가치를 창출하

기 어렵다. 또한 구성원 개인이 욕구 충족을 위한 선택의 과정에서 뚜렷하게 동의하는 기준을 보

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선택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Park, Kim, 2009) 수용 결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의 공유과정은

창조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문화의 원형을 발굴하여 의미를 찾아내고 매체에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다(Jeon, 2015).

커뮤니케이션의 적합성은 문화자원의 문화적 가치인식 뿐만 아니라 감정적 동기로 작용하여 문

화적 자부심을 이끌어낸다. 자부심은 자기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나는 감정으로서(Lea, Webley,

1997) 자부심이 유발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내적 존중일지라도 외부의 관점을 의식하여 감정을

처리하게 된다(Peterson, 2004). 이때 요구되어지는 외부에 대한 정보와 외부의 시각에 대한 평가가

커뮤니케이션의 적합성을 판단함으로써 문화적 자부심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Lee, Kim(2015)의 연구에서는 프로모션이 소비경험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커뮤니케

이션 과정에의 참여가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고 자부심을 유발시켜 소비경험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문화적 가치인식과 문화적

자부심을 높임으로써 지역과의 지속적 관계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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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이 높은 상호작용은 그 대상 간에 주고받고자 하는 고유한 특성을 구체화

하여 이해시킬 수 있다(Hwang, Kim, 2014). 이러한 이유로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은 문화자원의 가치

를 인식하게 하고, 문화자원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은 문화적 가치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은 문화적 자부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문화적 가치인식과 문화적 자부심

가치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를 말하므로(Rokeach, 1973)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는 문화자원의

수용 여부에 따른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참여와 공유는 대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식하

고 수용하게 한다. 이때 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행위는 집단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을 결속시켜 자부심을 강화시키고(Hwang, Kim, 2014), 내부 구성원과의 상호관계와 더불어

외부 환경에도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Hur, Kim, 2013).

자부심이란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는 자아존중감으로 대상간 상호작용을 통해 결속력을 높임

으로써(Lea, Webley, 1997)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감정이다. 이는 자기 가치의 강화뿐만 아니

라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유도한다(Seo, 2015).

따라서 문화적 자부심은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는 경우 지역에 대한 공공적 이익에 적합한 행동

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자부심이 창출하는 결속력은 몰입도를

높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므로(Fredrickson, 2001) 문화적 자부심은 지역에 대한 신뢰가 기반

이 되어 구성원 개인의 가치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위한 추진력이 된다.

Shin, Park, Yoon(2013)의 연구에서는 문화예술혜택에 대한 가치인식이 점포애착과 점포에 대한

감사 정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문화예술혜택이 가치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점포를 긍정적으로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혜택을 제공하는 점포에 고마움을 넘어 이를 보

답하고자 하는 감정적 확장까지 유발됨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문화적 가치인식이 높을수록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감정이 창출되면서 자부심은 문화

자원과 지역에 대한 몰입과 애착 유도와 같은 긍정적 행동에 관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이 대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감정을 유발하거나 강화시키게 되어(Laverie, Kleine, Kleine 2002) 문

화자원에 대한 가치 평가가 긍정적으로 문화적 가치인식을 이끌어 내고, 이는 자부심이라는 감정

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Seo(2015)의 연구에서도 자부심이 일의 의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조직몰입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Kim, Jung(2007)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자부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rnett, Laverie, Mclane(2002)과 Shim, Kim(2014)도 근무 환경에

대한 평가가 자부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해결 행동이나 직무만족에까지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인식할수록 문화적 자부심도 높아질 것임을 증

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이 강화될수록 이후 지역에 대한 애착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

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문화적 가치인식은 문화적 자부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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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지역 구성원들이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인식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발굴하여 제시할 때(Kim, Hwang, 2016) 문화적 가치인

식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한 메시지와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적합성을 확보

할 수 있을 때 스토리텔링의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은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의 각 요인들을 가시화하여 접촉과 경험 의지를 높

이고, 그 가치에 집중하게 한다(Lee, Kim, 2015). 또한 선택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대상에 대한 수용

도를 높이고 쉽게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Park, Kim, 2009).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서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은 문화적 가치를 인식시킴과 동시에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감정과 행동

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지역 구성원들이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의 각 요인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

자원 스토리텔링과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이 문화적 가치인식을 강화시키고 문화적 자부심에도 긍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Figure 1의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3.2. 표본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실증분석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제주도

에 거주하는 도민을 편의추출하여 수행되었다. 배포된 310부의 설문지 중 297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한 답변으로 실증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응답 자료를 제외하여 총 288부가 사용되었다.

특히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은 제주지역의 특정한 자원을 선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유무형 문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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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고유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설문자료 배포시 사전 설명을 하였다. 특정한 자원

으로 한정짓지 않은 것은, 제주가 섬이라는 독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문화자원 전반에 걸친 스

토리텔링과 관련된 도민들의 인식이 확인된 바가 없어 본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수집된 설문자료의 실증분석은 SPSS 20.0과 AMOS 20.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4. 실증분석

4.1. 표본집단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여성

은 162명(56.3%), 남성은 126명(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가 128명(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0대 76명(26.4%), 40대가 56명

(19.4%)의 순이었다. 학력은 대졸 134명(46.5%), 대학생 59명(20.5%), 전문대졸 52명(18.1%)으로 나

타났다. 월평균 소득에서는 200-400만원 미만이 108명(37.5%), 400-600만원미만이 70명(24.3%)이었

고, 직업은 사무직이 76명(26.4%), 학생 55명(19.1%), 전업주부 38명(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n=288)

Categories N %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62 56.3

Monthly
income

under 2,000,000 won 83 28.8

male 126 43.7 2000,000-4,000,000 won 108 37.5

Age

20-29years 128 44.4 4,000,000-6,000,000 won 70 24.3

30-39 years 76 26.4 exceed 6,000,000 won 27 9.4

40-49 years 56 19.4

Occupation

house wife 38 13.2

50 years and over 28 9.7 student 55 19.1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17 5.9 office worker 76 26.4

in university 59 20.5 service worker 30 10.4

sales worker 16 5.6college graduate 52 18.1
technical worker 13 4.5

university graduate 134 46.5
professional 31 10.7

graduate school graduate 26 9.0 etc 29 10.1

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변수들은 Table 2에서와 같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함으로써 타당성과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인 중 교육성 요인에서 2문항, 독특성과 엔터테인먼

트성 요인에서 각각 1문항이 제거되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적합성 변수에서 1문항과 문화적 가

치인식 변수에서 2문항이 제거되었다.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 항목들은 요인적재치가 0.7이상으로 나타나 각 요인들의 적재치가 적합하

여 개념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였는데, 그 결과

사용된 변수들의 Cronbach's α값이 0.860-0.951로 나타남으로써 높은 신뢰성을 통해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 평가는 Table 3과 같이 개념신뢰도(CR :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

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로 그 값을 평가하였다. 개념신뢰도는 Table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0.8 이상, 평균분산추출값은 0.5 이상으로써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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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타당성은 AVE의 제곱근 값으로 확인하였는데, Table 3의 대각선에서 보여지는 상관관계 행

렬에서와 같이 구성개념의 상관계수 값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판별타당성도 확보된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Standardized
factor
loading

S.E. C.R.
Cronbach's

α

Cultural
resource
storytelling

Education

Provide information on Jeju 0.827

0.860Higher understanding on culture of Jeju 0.864 0.066 16.579

Educative 0.765 0.062 14.518

Specialty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 of Jeju 0.896

0.907Reveal regional characteristics 0.889 0.046 21.653

Differentiated from other regions 0.836 0.049 19.186

Entertainment

Drag attention 0.892

0.893Touch people’s hearts 0.835 0.052 19.106

Arouse curiosity 0.848 0.051 19.031

Communica-
tion fitness

Appropriate communication is made for image of Jeju 0.903

0.921
Well expresses cultural resources of Jeju 0.889 0.042 22.488

Use suitable media for communication of cultural
resources of Jeju

0.888 0.046 22.388

Cultural
value

recognition

Culture of Jeju has symbolic mean 0.860

0.915Culture of Jeju is valuable 0.902 0.051 20.818

Culture of Jeju is special 0.890 0.055 20.309

Cultural
pride

Culture of Jeju gives pride to Jeju residents when
telling residents of other regions about where they live

0.887

0.951
Has pride when telling culture of Jeju to residents of
other regions

0.858 0.032 29.586

Has pride in achievements of Jeju through the culture of
Jeju

0.904 0.042 23.013

Culture of Jeju makes the Jeju residents pride 0.931 0.041 24.517

=146.518, df=118, p=0.039, CMIN/DF=1.242, RMR=0.050, GFI=0.951, AGFI=0.921, NFI=0.972, TLI=0.992,
CFI=0.994, IFI=0.994, RMSEA=0.029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Factor Mean
Standard
deviation

Cultural resource
storytelling Communi

-cation
fitness

Cultural
value
recogni
-tion

Cultural
pride

AVE
Construct
reliability

Education Specialty Entertain
-ment

Cultural
resource
story
-telling

Educatio 5.376 1.058 .770 0.593 0.814

Specialty 5.428 1.073 .648** .840 0.705 0.878

Entertain
-ment

4.818 1.137 .592** .597** .801 0.642 0.843

Communication
fitness

4.851 1.164 .571** .566** .672** .846 0.716 0.883

Cultural value
recognition

5.898 1.087 .586** .568** .519** .526** .845 0.714 0.882

Cultural pride 5.303 1.297 .463** .480** .585** .602** .706** .821 0.674 0.892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level of 0.01 (both sides).
Thick presented value to the diagonal is square root of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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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최종 모형적합도는 Table 4에서와 같이 =211.581, df=129, p=0.000, CMIN/DF=1.640,

RMR=0.048, GFI=0.928, AGFI=0.894, NFI=0.959, TLI=0.978, CFI=0.984, IFI=0.984, RMSEA=0.047으로

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 1의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이 요인이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 결과, 가설

1-1의 교육성(경로계수=0.024, C.R.=0.279, p=0.780)은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설 1-2의 독특성(경로계수=0.186, C.R.=2.484, p=0.013)과 가설 1-3의 엔터테인먼트성(경로계수

=0.631, C.R.=8.755, p<0.001)은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이 요인이 문화적 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는, 가설 2-1

의 교육성(경로계수=0.303, C.R.=3.363, p<0.001)과 가설 2-2의 독특성(경로계수=0.224, C.R.=2.761,

p=0.006)은 문화적 가치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가설 2-3의 엔터테인먼트성(경로계

수=0.082, C.R.=0.870, p=0.384)이 미치는 영향은 기각되었다.

Table 4. Research results

Hypothesis path
Unstandardized
estimate

Estimate S.E. C.R. P Result

H1-1 Education →
Communication
fitness

0.027 0.024 0.098 0.279 0.780 rejected

H1-2 Specialty →
Communication
fitness

0.200 0.186 0.080 2.484 0.013** Supported

H1-3 Entertainment →
Communication
fitness

0.650 0.631 0.074 8.755 <0.001 Supported

H2-1 Education →
Cultural value
recognition

0.303 0.303 0.090 3.363 <0.001 Supported

H2-2 Specialty →
Cultural value
recognition

0.210 0.224 0.076 2.761 0.006** Supported

H2-3 Entertainment →
Cultural value
recognition

0.073 0.082 0.084 0.870 0.384 rejected

H3-1 Education → Cultural pride -0.217 -0.168 0.098 -2.214 0.027** Supported

H3-2 Specialty → Cultural pride -0.050 -0.041 0.081 -0.615 0.538 rejected

H3-3 Entertainment → Cultural pride 0.376 0.325 0.093 4.020 <0.001 Supported

H4
Communication
fitness

→
Cultural value
recognition

0.173 0.198 0.074 2.335 0.020** Supported

H5
Communication
fitness

→ Cultural pride 0.170 0.152 0.079 2.143 0.032** Supported

H6
Cultural value
recognition

→ Cultural pride 0.827 0.643 0.083 10.024 <0.001 Supported

=211.581, df=129, p<0.000, CMIN/DF=1.640, RMR=0.048, GFI=0.928, AGFI=0.894, NFI=0.959, TLI=0.978,
CFI=0.984, IFI=0.984, RMSEA=0.047

가설 3의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이 요인이 문화적 자부심에 정(+)의 영향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가설 3-1의 교육성(경로계수=-0.168, C.R.=-2.214, p=0.027)과 가설 3-3의 엔터테인먼트성(경로계수

=0.325, C.R.=4.020, p<0.001)은 문화적 자부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설 3-2의

독특성(경로계수=-0.041, C.R.=-0.615, p=0.538)은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이 문화적 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가설 4의 검증 결과에서는(경

로계수=0.198, C.R.=2.335, p=0.020) 정(+)의 영향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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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이 문화적 자부심에 미치는 가설 5의 영향관계도(경로계수=0.152, C.R.=2.143, p=0.032)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설 6의 문화적 가치인식이 문화적 자부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정(+)의 영향

(경로계수=0.643, C.R.=10.024,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이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화자원 스토리텔링과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이 문화적 가치인식과

문화적 자부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요인 중 독특성과 엔터테인먼트성은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치고 있었으나, 교육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교육성과 독특성은 문화적

가치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적 자부심에는 교육성과 엔터테인먼트성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제주의 문화자원에 대한 교육성 요인은 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부심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적 내용이 적절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

음이 드러났다. 이는 구성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 정도를 스스로 평가

하거나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면이 있어, 교육적 스토리텔링 요인의 유입을 방어하거나 관심을

낮춤으로써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구를 절제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

자원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일방적 설득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하고 온라인 및 SNS를 통해 공

유하게 함으로써 문화자원과 구성원간의 밀착도와 일체감을 높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대

상이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매체나 메시지를 우선 확인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경로에 더욱 집중한다면 문화자원의 교육성 요인 수용에 따른 어려움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스토리텔링의 독특성 요인이야말로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구분되게 하는 기본적

요인임에도 문화적 자부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토리텔링의 각

요인들이 제시하는 내용에 문화자원에 대한 일관성과 전략적 제시방법이 미흡하다는데서 그 원인

을 찾을 수 있다. 독특성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전달이 가능하지만, 스토리텔링의 교육성과

엔터테인먼트성에 내포되어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 효과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각 요

인들의 계획시에 문화자원의 독특성이 인식되도록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엔터테인먼트성이 문화적 가치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지만, 문화적 자부심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에 대

한 전략적인 소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을 통한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과 정보의 제공은 문화적 가치인식과 자부심을 동시에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변수

를 강화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문화자원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보다 체계화된 세부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트렌드를 반영하고, 각 소구 대상이 요

구하는 것들을 스토리텔링의 세부요인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이 문화적 가치인식과 문화적 자부심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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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의 각 구성요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이 높을수록 문화적 가치인식과 문화적 자부심이 높아지는

결과로 볼 때,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구성원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이는 상호작용에의 관심과 적극성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므로 구성원을 세분화하여 각 집단

이 접근하기 쉽고 이슈로 삼는 내용들을 반영한다면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켜 참여도를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문화적 가치인식이 높아질수록 문화적 자부심도 향상되고 있음을 증명한 결과는, 긍정적

감정을 창출하는데 가치를 인식시키는 것의 중요함을 알려준다. 이를 위해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에

있어 우선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작용에 참여할 환경을 마련하거나 문화자원에 대한 정

보를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각적으로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

결국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은 구성원이 지역에 요구하는 바를 포함시켜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이

높은 콘텐츠를 활용하고 무엇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초기 과

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 환경이 마련되면, 구성원들의 욕구에 맞춰 트렌드에 적절한 문화

를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수용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선별하여 대

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요인을 선정하고, 각 요인들이 명확하게

제시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적합성이 높은 매체와 메시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아직 제주

지역에서 전반적인 문화자원 스토리텔링과 구성원들의 인식을 확인한 연구가 없어 이를 검증함으

로써 문화자원 스토리텔링시 필요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인을 도출해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매체나 메시지에 따라 유발시키는 효과가 달라짐을 증명

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때 문화적

가치인식과 자부심이 함께 높아짐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을 검증하였음에도 다

음의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제주지역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에 대해 구성원들의 인식을 검증한 바가

없어 전반적인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별 문화자원은 각각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문화자원의 대상을 세밀하게 제시한다면 문화적 가치인식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현실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적 가치인식에 있어 이성

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 등 가치 요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스토리텔링의

각 요인들이 어떤 요인에 더 반응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시사점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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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ultural Resource Storytelling to Communication

Fitness and Cultural Value Recognition, Cultural Pride:

Focusing on Jeju Regions

Yun Jeong Kim12)

Abstract

This study had implement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usability of the cultural

resources of Jeju is low despite of its specialties. Value of cultural resources must be

established and inherits the identity of the region. In addition it must accept a meaningful

education to community members. Cultural resources are important difference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regions. Therefore, members and appropriate communication should

be made. This tried to check the cultural value and pride which actually recognized by Jeju

residents by figuring the effect of the cultural resources storytelling to communication. For

such, cultural resources storytelling is categorized as education, specialty and entertainment

factors. As a result of the actual analysis, specialty and entertainment factors among the

storytelling factors have positive (+) effect on communication fitness. Also, education is

shown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cultural value recognition, and the education,

entertainment on cultural pride. Especially, the communication fitness had a positive (+)

effect on cultural value recognition and cultural pride, and the cultural value recognition

proved the structural effective relationship shown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cultural

pride.

Keywords : Cultural resource storytelling, Communication fitness, Cultural value

recognition, Cultural pride.

1Associate Professor, Business & Accounting in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2870 516ro, Jeju City, Jeju,
63309, Korea. E-mail : orient28@hanmail.net
[Received 20 May 2016; Revised 17 June 2016; Accepted 20 June 2016]


